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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가 말을 걸다 2편] 사라진 
마을을 찾아서

   

춘천MBC가 한국전쟁의 댓가로 얻은 DMZ의 
생태적 가치와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획보도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로..DMZ가 말을 걸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DMZ에 묻혀 있는 사라진
마을을 전영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강원도!

지금도 곳곳에는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1953년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DMZ가 탄생하자 5천년동안 이어져 온 38선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1953년 7월 27일.‘정전 협정’이 체결된 이날은
DMZ의 살던 사람들이 다시는 고향을 돌아갈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DMZ가 설정되기전 이곳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국전쟁의 또다른 희생자입니다

지척에 있는 고향을 갈 수 없는 실향민

전쟁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지난 

 전영재 2021년 09월 10일 20시 15분 글자 크기   인쇄

다음에서 보기:

최신 뉴스

한국은행 강원본부, 코로나 피해 
기업 금융지원 연장

2021년 09월 13일 11시 41분

횡성군 추석 밑 방역수칙 위반 집
중단속

2021년 09월 13일 11시 41분

나도 지방세 환급금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신청
하세요

2021년 09월 13일 11시 36분

주말에 강원 확진자 감소.. 오늘 8
명 증가

2021년 09월 13일 11시 26분

원주시, 코로나에 해외 무역 사절
단 대신 온라인 수출 상담회 성과

2021년 09월 13일 11시 26분

원주 미화원, 시설관리공단 감원 
계획에 반발

2021년 09월 13일 11시 18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접수

2021년 09월 13일 11시 18분

제17회 횡성한우 축제 10월1일 개
막

2021년 09월 13일 11시 15분

강원도 어업인단체 바뀐 넙치 포획 금지크기 기
준 낮춰달라

2021년 09월 13일 11시 12분

평창)방림삼베민속 도 문화재 등재 
현지 실사

2021년 09월 13일 10시 49분

   로그인 실시간 뉴스 주요 뉴스 기획/심층/단독 분야별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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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동안 귀향을 꿈꿨지만
아직까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전 꿈에도 그리던 마을에 대한 기억과 기록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70대 후반에서 80대 노년층이 되어버린 
생존 실향민 상당수가 어린시절 뛰놀던 고향의
추억을 아직도 어제 일처럼 뚜렷이 간직하고 습니다

[조정헌(80살) 양구군 수입면 면민회장]

"어떻게 하든지 한번은 들어가 보고 이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마지막 가기전에 한번만 가봤으면 제일 좋은게 그
래도 고향입니다. 가봐야 뭐 남아 있는 건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내고향 내 탯줄을 버린 곳이라 한번은 들어가서( 보고 싶다)

한국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한반도의 허리에 
그어진 비무장지대

지금도 민간인은 들어갈 수도 살 수 도 없습니다.

하지만 6·25한국전쟁 이전에는 이 지역은 
해마다 가을이면 풍년가가 울려 퍼지던 
평온한 마을이었습니다

강원대 DMZ HELP센터가 1910년대 
지형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비무장지대 내 
존재했던 마을은 400여곳 이상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김창환 교수/강원대 DMZ HELP 센터]
"(DMZ에는) 약 400여개 이상의 마을이 있었어요.
400여개 이상의 마을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죠,전쟁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된
그 공간도 과거 우리 한반도의 다른 어떤 지역과 동일한
삶의 공간이었던 것이 전쟁때문에 사라졌고"

비무장지대 설정 이전까지 많은 주민이 거주했던 
대표적인 마을은 철원 김화읍,양구 수입면 문등리,
인제 가전리,북고성 신대리·사비리·덕산리·
대강리 등이 있습니다.

철원지역에서는 금강산으로 가는 도로와 기찻길이
뚫릴 정도로 번화한 도시도 있었습니다.

[철원역사문화연구소 김영규 소장]
"철원읍에는 약 만 9천 거의 2만명까지 살았다그러구요.
전체적으로는 1945년 해방되기 직전에는 철원군 전체적으로보면
약 한 7만정도 굉장히 컸던 번성했던 그런 군입니다". 

민간단체와 대학에서 한국전쟁으로 사라진 마을에 대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반만년 민초들의 삶이 고스란히 묻혀 있는 
DMZ에 사라진 마을들

과거의 모습 재현과 상주인구, 거주규모
등은 아직 연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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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재 기자] 전쟁으로 단절된 70년의 잃어버린 역사..
이를 제대로 복원해주는 것은 고향을 DMZ에 묻은
사람들의 삶의 뿌리를 찾는 길이자 평화의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MBC NEWS 전영잽니다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강원영동) 033-650-2210 (춘천) 033-254-4560 (원주) 742-3112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

전영재

춘천MBC

dmz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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